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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150대 도입, 10개월내 도착" - -젤렌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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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갈루루=AP/뉴시스】인도 벵갈루루에서  개최된 '에어로 인디아 2017'에서 2017년 2월 13일 공개된 스웨덴 전투기 그리

펜이 위용을 자랑하며 비행하고 있다. 2026. 05.29.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첫 인도분을 앞으로 10개월 이내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 통신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매입하는 전투기들은 각기 맞춤형 무기들을 가진 최적의 전투기"라면서 "무엇

보다도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폭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 능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으로 부터 그리펜 전투기를 총 150대까지 구입할 예정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차입한 무기 구입비 900억 유로 ( 1050억 달러. 157조 1325억원 )가운데 일

부분을 사용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5년 10월에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함께 그리펜 전투기 생산 기업인 사브

(Saab) 소재지 린셰핑을 방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2025년 10월 22일 스웨덴의  린셰핑에서 만나

고 있다. (사진=젤렌스키 대통령 X 영상 ) 2026.05. 29. *재판매 및 DB 금지

그 곳에서 두 정상은 공군 전투력 향상 분야의 더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서  JAS 39 그리펜 전투기 최대 150대를  우크라이나가

도입 하는 장기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JAS 39 그리펜 전투기는 공격· 방어 모두에 사용 가능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다.  짧고 좁은 활주로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며

재보급과 재무장도 빠르다.

현재 스웨덴 공군에서도 이를 사용 중이며, 체코, 헝가리, 태국 등에도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 > 국제일반
	"우크라이나,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150대 도입, 10개월내 도착" --젤렌스키

